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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中企 신용 나빠져도 금리 올리지마라"…은행 "대출원칙 훼손 한국경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신용등급이 하락한 중소기업에 대출 한도, 금리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에서는 대출 만기 연장 조치에 이어 정부가 여신정책의 근간인 기업 신용평가에까지 개입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BNK금융, 코로나19 피해 서민·소상공인에 1조 지원 헤럴드경제

BNK금융그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유동성과 재기 지원을 위해 약 1조원 규모의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추진

신규 자금 공급을 지원하는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과 기존 대출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재기 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며 총 1조160억원을 지원

KB·신한·하나, 일부 대출 한시중단…금융소비자보호법 여파 연합뉴스

은행들이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에 맞춰 전산시스템 등을 손질하는 과정에서 일부 대출 상품의 판매가 중단되고 있다.

앞서 시중은행들은 지난주부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전산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비슷한 이유로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를 통한 상품 신규 판매 등을 일제히 중단한 상태

지난달 은행채 3.8조 발행, 금리상승 대비 사재기(?) 헤럴드경제

은행채는 지난달 시중은행 3.26조원, 지방은행 5300억원으로 각각 전월 대비 67.2%, 39.5% 증가. 올해 1~2월 발행규모, 6.12조원으로 전년 동기간 2.8조억원의 두 배 이상 급증

업계에선 저금리로 은행들의 수신상품으로 유입되는 자금이 줄어듬에 따라, 은행채 발행을 늘린 것으로 보고 있다

IPO 성과 내는 삼성증권…비결은 '재무 파트너' 전략 한국경제

삼성증권은 지난해 카카오게임즈의 공동 주관사로 존재감을 입증한 데 이어 카카오페이, 쏘카, 야놀자 등의 상장 주관사로 이름을 올리며 IPO시장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에는 상장 시 최대 2조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세계 1위 명품 핸드백 제조회사 시몬느액세서리컬렉션의 연내 유가증권시장 입성을 위한 준비에 돌입

한화생명, 4월 제판분리 앞두고 설계사노조 무리한 '몽니' 파이낸셜뉴스

한화생명이 오는 4월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를 분리하는 '제판분리'를 앞둔 가운데, 설계사들이 회사측에 무리한 요구를 지속하면서 양측간 갈등이 심화

보험업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한화생명 본사 앞에서 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 한화생명지회 소속 보험설계사들이 농성을 진행 중

지난달 회사채 발행 늘고 주식 발행 줄었다 머니S

지난달 회사채 발행 규모가 전월 대비 40% 이상 늘었다. 운영자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반회사채 발행이 늘었고 금융채 발행도 증가

올해 2월 주식 발행 규모는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건수가 줄면서 60% 넘게 줄었다. 주식 발행 규모는 6846억원으로 전월(1조9118억원) 대비 1조272억원(64.2%) 줄었다. 

데이터거래소에 웃음 짓는 카드사 vs 시큰둥한 보험사 아시아투데이

국내 8개 카드사는 모두 금융데이터거래소에 참여기업으로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보험사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6개 기업만 참여

이는 보험사와 카드사가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 카드사 데이터는 소비와 밀접한 정보인 반면, 보험사 데이터는 사고와 질병 관련 정보로 활용에 제한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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